
포스코켐 매각방침에 석유화학업계
눈독
포항제철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각이 확실시되고 있는 포스코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포항제철은 중장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포스코켐(대표 김영남)과 정우석탄의 매각방침을 세우고

9 5년초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공·럭키·삼성 등이 인수경쟁

을 벌이고 있다.

포항제철은 9 4년초까지만해도 이 기업들을 그룹에 존속시킬 예정이었으나 김만제회장의 포철취임으

로 매각쪽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석유화학업계에서는 9 4년 석

유화학산업의 호황에 편승, 이 기업들을

인수하면 즉시 경영회복이 가능하고 또

제품생산의 통일화를 추진할 수 있을

것으로 판단해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

알려졌다.

럭키는 포스코켐 인수시 카본블랙의 생

산능력을 현재의 연산 2 0만톤에서 4 0만톤으로 늘려 국내에서는 독점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

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또 유공은 지역적 여건과 더불어 B T X계열 위주에서 연관체제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, 삼성정밀화

학은 정밀화학 부문의 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밖에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한편, 포스코켐은 카본블랙·무수프탈산피치·농약 원재료 등을 주로 생산하며 9 3년은 매출액 1 3 2 3

억원, 순이익 4 1억원으로 알려졌으며 9 4년에는 1 5 0 0억원 규모의 매출에 1 0 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

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정우석탄도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9 3년 5 1 7억원, 94년 5 7 0억원 이었고, 순이익은 9 3

년 5 0억원에서 9 4년은 1 6 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이 기업들에 대한 포철지분은 포스코켐이 34.3%, 정우석탄이 6 5 . 9 %인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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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철매각대상기업 경영현황 (단위: 억원)






